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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부동산대출 연체율 급등

머스크 “테슬라, 제2 공장 오스틴 낙점”

미국의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4월 이후 급등하면서 부동

산 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특히 코로

나19로 경제 재가동이 더뎌지는 만큼 10여년 전 금융위기

를 촉발했던 부동산이 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

오고 있다. 

지난 20일‘이데일리’가 미국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트

렙(Trepp)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기

준 한 달간 미국 상업용 모기지(부동산담보대출) 연체율은 

10.32%에 달했다. 2012년 당시 역대 최고점(10.34%)에 근

접한 수치다. 상업용 모기지 대출을 받은 100명 중 10명 이

상이 연체 혹은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뜻이다. 코로나19

로 경제가 멈추면서 소매점, 오피스 등의 경영이 어려워졌

고,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상가를 담

보로 대출 받은 건물주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다.

주목할 건 그 속도다. 지난 3월 20일 중순 기준 지난 한 

달 연체율은 2.07%로 지난 1년여간 연체율이 조금씩 낮

아지며 안정화하는 추세였다.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

테슬라가 미국내 제2 공장 후보

지(관련기사 본보 1325호 세금 감

면에서 머스크 동상까지…테슬라 

유치전)로 텍사스주 오스틴을 택

했다.

지난 23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

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

(CEO)는 전날 2·4분기 실적을 공

개하는 자리에서 제2공장을 오스

틴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.

오스틴 도심에서 차로 약 15분 

거리의 2,000에이커(약 8km2) 규모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

겠다는 것이다. 그는 새로 들어설 공장이‘생태적 파라다이

스’가 될 것이라면서 대중들에게도 시설을 공개할 것이라

고 밝혔다.

지면서 부동산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. 4월 당

시 연체율이 2.29%로 소폭 오르더니, 5월 7.15%→6월 

10.32%로 급등한 것이다.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숙박

(lodging)이다. 4월 이후 코로나19 충격에 월별 연체율이 

2.71%→19.13%→24.30%로 급등했다. 같은 기간 소매점

(retail)의 경우 3.67%→10.14%→18.07%로 올랐다.

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. 그 상승 폭이 워낙 크다 

보니 연체 대란을 부를 선행지표로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

이다.  또다른 변수는 밀리는 상가임대료와 높아지는 연체율

이 부동산가치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. 자

산 가격 급락은 은행, 보험, 연기금 등 CMBS 시장에 들어온 

기관투자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손실을 안길 수 있다. 

최대 관건은 코로나19다. 코로나19가 잡혀야 일자리가 늘

어 소득이 생기고, 그 소득으로 상업용 시설에서 경제 활동

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 부동산투자사 콜로니얼캐피털의 

톰 배럭 회장은“코로나19 충격이 1930년대 대공황보다 클 

수 있다.”고 경고했다.

머스크는“이 공장을 콜로라

도 강 바로 오른편의 대단히 아

름다운 시설로 이 공장을 만들 

것”이라면서“시민 여러분들에

게 산책로와 하이킹, 자전거 도

로 등을 제공하게 될 것”이라

며“기본적으로 이 공장은 생태

적인 이상향이 될 것”이라고 말

했다.

머스크는 또 테슬라가 캘리포

니아주에서의 생산활동도 확대

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모델S, 모델X를 제조하고, 북미

지역을 겨냥한 모델3, 모델Y도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계속 

조립하게 된다고 머스크는 강조했다.

미 기업 내부자들,
주식 팔고 현금 확대

뉴욕증시의 밸류에이션이 20년래 최고치로 치

솟은 가운데 주요 기업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

도하고 나서 주목된다.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

인 에드 야데니가 30% 주가 조정을 점치는 등 구

루들 사이에 과열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

려 관심을 끌고 있다. 애플과 아마존, 마이크로소

프트, 알파벳,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5가 지수 상

승을 주도하고 있고, 극심한 쏠림 현상이 리스크

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.

지난 22일 시장 조사 업체 워싱턴 서비스에 따

르면 1,000여 명에 이르는 기업 내부자와 고위 경

영진들이 이달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들 내부자들이 지난 3월 저점에서 공격적인 주

식 매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최근 반전에 시선이 쏠

리고 있다. 이와 별도로 인사이더인사이트의 조사

에서도 최근 4주 사이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

가 매수를 186%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.

과거 10년간 수치가 200%에 근접할 때 뉴욕증

시가 고점을 찍고 가파른 내림세로 돌아선 사실을 

감안할 때 최근 내부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한 적신

호라는 진단이다. 내부자들의 대규모 매도 공세는 

주가 정점 진단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.

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이날 

CNBC와 인터뷰에서 뉴욕증시의 20~30% 폭락 

가능성을 제시했다.

그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라는 점에서 이

번 전망에 조명이 집중됐다. 야데니는“밸류에이

션이 지나치게 뛴 상황에 국내외 바이러스 확산이 

지속,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고 있다.”며“주가 급

락 반전이 확실시된다.”고 말했다.

경제 활동 재개에 나섰던 주요 지역이 재봉쇄로 

돌아서면서 가파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

됐고, 연방준비제도(Fed)의 유동성에 기댄 주가 상

승이 영속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.

전  당  포

(714) 647-0005 / (714) 647-0007
318 W. 4th St., Santa Ana, CA 92701

LC3019-0990

가주 최대 규모 / 최고 가격 보장
한인 최초 감정사 / 절대 비밀 보장 

각종 명품, 귀금속, 시계

사업체 매매

(949) 501-8555 Leah Ivy Chang

오렌지카운티 터스틴·어바인 지역에서 

성업중인 중식당(한국식/미국식) 

리스기간 5년 이상/ 순이익 2만불

▲ 테슬라 제2공장이 텍사스 오스틴에 들어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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